
치  사

 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들어서고 있습니다. 모든 생명은 지난 
결실의 토대위에 더 나은 발전과 성취를 위해 희망을 시간을 힘차
게 열어가고 있습니다. 이렇듯 좋은 절기에 우리 종단 사업지주회
사인 ‘주식회사 도반HC’의 창립을 선포하게 되어 반가움이 가득하
며, 축하와 격려의 마음으로 함께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
사를 드립니다.

 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. 20여년 전, ‘조
계종출판사’라는 조그만 씨앗을 뿌렸고, 갖은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
자라나 훌륭한 묘목이 되었으며, ‘주식회사’로 옮겨 심은 지 7년이 
지난 오늘, 규모가 3배로 커진 건장한 나무로 성장했습니다.

  이렇듯 종단의 원력과 더불어 성장을 거듭한 조계종출판사는 풍
요로운 결실과 향기로운 회향을 위해, ‘도반HC’라는 이름으로 당당
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. 이는 현시
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자, 종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반
석이 되어줄 것입니다.

  오늘의 의미를 더욱 새기어 ‘일하는 것 또한 수행의 연속’이라고 
여기신 백장선사의 가르침처럼, 꾸준하게 정진의 시간을 멈추지 말
아야 할 것입니다.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도 축원의 마음과 더불어 
경책의 조언으로 항상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

  이제 도반HC는 모두의 염원과 같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, 종
단의 튼실한 버팀목이자 모두에게 선선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고
심하면서 울창한 숲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
다. 성심을 다해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, 오늘의 마음
가짐이 헛되지 않도록 주어진 소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바라겠습



니다. 

  오랫동안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사부대중께 거듭 고
마운 인사를 드립니다.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오늘을 계기로 모든 
성취를 항상 유익하게 나누며, 이웃과 사회에 언제나처럼 널리 회
향해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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